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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여수공장 관리 허술 “불똥”
직원 임모씨 화약 반출 방화미수 … 석유화학은 3억원 상당 자재 절도

직원이 공장에 있는 화약을 가지고 나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이웃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또 다른 공장에

서 일하는 직원은 수억원 상당의 철근을 빼돌리는 등 한화 여수공장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월7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이웃의 차량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 등)로 임

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화 여수공장 직원인 임씨는 2007년 12월15일 0시30분경 여수시 덕충동 모 아파트에 세워져 있던 김모씨의 

승용차 앞 유리에 화약을 이용해 불을 지르려 했으나 불이 꺼져 미수에 그치는 등 최근 12차례에 걸쳐 이웃들

의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이웃들이 자신의 어머니와 주차 문제로 자주 시비를 벌이자 자신의 회사에서 몰래 화

약을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회사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화약은 완성된 제품이 아니어서 큰 폭발성은 없으나 인

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회사 규정을 어기고 화약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07년에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한화석유화학 직원이 3억원 상당의 자재용 철근을 몰래 

빼돌려 시중에 판매하다 회사측에 적발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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